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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. 일상에 지친 사람들, 마음을 온

전히 내보일 수 없는 생활 속에 자연이라는 두 글자는 안도와 편안

함, 정화(淨化)와 미소를 준다.

현대인에게 진정한 힐링은 바로 자연이 아닐까 싶다. 도심에서 멀

지 않은 숲의 세상, 동심과 자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동화마을, 원

주 동화마을수목원은 자연이다.

동화마을수목원은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명봉산 일대 147㏊ 규모

로, 중점시설은 24㏊다.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1년부터 총사

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수목원으로 원주시 최초 공립수목원

이다.

주요 시설로는 방문자 센터, 안내소 외에 향기원, 벨리원, 전시 온실

과 증식 온실, 소나무원, 약용 식물원, 국화과초본원, 생태 관찰로, 

잔디광장 등이 있다.

2016년부터 소나무과, 국화과, 장미과 식물 및 야광나무, 개회나무 

등 1천132종, 13만본이 넘는 다양한 수종의 수목과 식물을 심었고, 빗

물 저류조를 활용한 생태연못 등 작지만 볼거리가 풍성한 아담한 

수목원이다.

향기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허브와 약용식물, 식용식물 등이 식재

돼 시각과 후각으로 자극하는 오감 만족 힐링 공간이다.

벨리원에는 블루베리, 아로니아, 뽕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베리류

를 심어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했다. 전시 온실은 석부작, 소사나무, 

명자나무 등 화려한 분재들이 다양하다.

동화마을수목원은 현재 봄꽃으로 데모르(오스테오스펄멈), 꽃양

귀비, 페츄니아, 웨이브페츄니아, 리빙스턴데이지 등 아름다운 계

절 꽃이 수목원을 찾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. 공조팝나무, 설구

화, 말채나무, 삼색버드나무 등 수목의 만개한 꽃이 수목원을 한층 

아름답게 만들고 있다.

수목원을 둘러싼 3종류의 순환형 둘레길도 조성됐다.

첫 번째 코스는 수목원 상단부에 위치한 명봉산 정상과 능선을 따

라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총 8㎞ 코스로 4시간이 소요된다. 

두 번째 코스는 산 중턱에 조성한 총 6㎞ 둘레길로 가볍게 운동하

기 좋으며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. 봄철 진달래를 많이 볼 수 있어 

진달래길로 불린다. 

세 번째 코스는 기존 임도를 활용한 둘레길로 총 3.2㎞에 1시간 정

도 소요된다. 세 코스 중에서 가장 걷기 편한 길이며 자작나무가 많

아 자작나무길이라 부르기도 한다. 

동화마을수목원은 문막읍 동화리 마을에 위치해 동화마을수목원

으로 이름을 정했으나 정작 수목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

린이 동화책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마을 이름

과 동화책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뒀다.

어린이 동화마을에 알맞게 수목원 입구에는 두 명의 요정이 수목

원 방문을 환영하고,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, 다람쥐, 벌, 무당벌레 

등의 귀엽고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방문객에게 사랑의 미소를 건

넨다.

수목원 곳곳에 쉼터와 벤치를 설치해 어느 곳에서나 편히 쉴 수 있

는 공간을 마련했다. 주변에는 수목원 직원이 직접 그린 그림과 캘

리그래피가 마음의 안식을 준다. 길옆 나무에 붙어있는 앙증맞은 

새집에선 새들이 쉬어가기도 한다.

수목원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도 운영한다. 지

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으로 잠시 쉬고 

있지만, 명상 숲과 숲 해설, 숲 치유 프로그램은 원주 관내 유치원, 

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.

개장은 4∼10월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, 동절기인 11∼3월에

는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. 입장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쉰다.

수목원은 9월 정식 개장에 앞서 계곡부를 활용한 암석원과 습지생

태원을 보완하고 벽천분수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늘려가고 있으

며, 정식 개장되면 동화 속 비밀의 숲에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

축제의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. 

자연과 동화가 하나 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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